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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 예술정책관 책임자 팀장 김수현 (044-203-2709)

예술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여동빈 (044-203-2728)

예술인 복지 지원, 권리침해 피해 구제 전담 조직 만든다
- 문체부, 예술인지원팀 신설 -

 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9월 1일(목), 예술인 복지를 

지원하고 예술 활동 관련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인 

‘예술인지원팀’을 신설한다. 이에 따라 예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예술정책관은 

기존 4과에서 4과 1팀으로 변경*된다.

  * (기존) 예술정책과, 공연전통예술과, 시각예술디자인과, 문화예술교육과 →(변경) 

예술정책과, 공연전통예술과, 시각예술디자인과, 문화예술교육과, 예술인지원팀

  2012년 ｢예술인 복지법｣ 시행 이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부터 

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까지 예술인 복지 업무는 양적·질적으로 크게 증가했다. 

또한 2022년 9월부터 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*’이 시행됨에 

따라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조치가 시작된다. 이에 

문체부는 ‘예술인이라는 사람에 초점’을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전담부서가 

필요해 ‘예술인지원팀’을 신설하게 됐다.

  * 표현의 자유, 직업적 권리, 성평등한 예술활동 등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고, 침해된 

권리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

  예술인지원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.[2023년 상반기 

조사인력(7급 상당) 추가 증원 예정] 앞으로 ▲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

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·시행, ▲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령의 제정 

및 개정, ▲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시행, ▲ 예술인의 

권리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조치 업무 등을 통해 예술인을 

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.



- 2 -

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“이번 예술인지원팀 신설이 예술인이 어떠한 방해도 

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치고,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예술 

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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